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빛 이야기 2◆

학습목표※

색 온도와 화이트 발란스의 기능이 무엇이며 화이트 발란스 기능을 이용하면 왜 사진이 달라 보,

이는 지에 대해 이해한다.

빛이란 무엇인가▲

우리 눈은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빛 중 가시광선만을 볼 수 있다.

우리가 보는 빛▲

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빛을 단파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빛을 장파라고 하며400 , 700 ,



단파는 파란색 계열 장파는 빨간색 계열로 투과율의 차이를 보인다, .

예 해가 질 때 붉은 노을이 지는 것은 태양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단파는 산란되고 투과율>

이 좋은 장파만 통과해 붉게 보이는 것이다 머리 위에 태양이 있는 한 낮의 사진에서 푸른.

하늘이 더 푸르게 보이는 것도 같은 원리.

눈이 보는 색과 필름이 보는 색▲

인간의 눈은 흰색 종이를 어느 빛에다 비춰 보든지 흰색으로 보지만 필름은 물체의 색과,

광원의 색을 혼합해서 보기 때문에 실제와 사진의 이미지가 달라 보인다.

→ 눈으로 보는 색과 필름 색이 다르기 때문에 색 표현이 어렵고 이를 기술적으로 보완하, CCD

기 위해 후레쉬 등으로 색 온도를 맞춰 촬영하기도 한다. 참고로 후레쉬는 한 낮의 태양광

과 같기 때문에 태양광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5500K .

색 온도▲



화이트 발란스▲

는 자동 화이트 발란스 조절장치로 아날로그 필름이 대부분 주광용AWB(Auto White Balance)

필름으로 크게 태양광 필름과 텅스텐 필름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디지털 카메라는 프리셋 기능,

펑션 기능 등으로 좀 더 세분화 되어 있다.

화이트 발란스 모드▲

보통 가지 모드를 지원하게 되며 를 사용해 상황에 따라 카메라가 자동으로 설정하도록3~4 Auto

할 수 있지만 좀더 정확히 하기 위해 형광등 아래에서는 형광등 모드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모,

드를 적극 활용한다.

예 노을을 찍을 경우 로 맞춰 찍으면 덜 붉게 나오지만 색 온도를 높여주면 더 붉은 노을> , Auto

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.

정물을 찍을 때 로 찍고 나서 다양한 모드로 촬영 비교해 본다Auto , .



화이트 발란스 보정 1▲

기능Custom 으로 색 온도를 맟춰 놓으면 카메라 센서가 인지해 다양한 색감을 만들어CCD

낼 수 있다.

예 노을 사진을 로 촬영했을 때보다 더 붉게 촬영하고 싶을 경우 으로> Auto 5000~6000K

맞춰 찍으면 된다.

화이트 발란스 보정 2▲

보색을 이용해 강조하고 싶은 색의 보색을 흰색으로 지정하고 찍으면 그 색의 채도가 더 깊,

게 나온다.

예 하늘이 뿌연 날 하늘을 붉게 촬영하고 싶을 때 푸른색을 화면 가득 놓고 흰색이라고> ,

설정한 후 촬영하면 붉게 보인다.

화이트 발란스 필터 만들기※

색이나 색 색종이를 사서 코팅지로 코팅한 다음 구멍을 뚫어 묶음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10 15 ,

면 편리하다.



상황 별 화이트 발란스 보정하기▲

화이트 발란스 기능은 흰색을 흰색으로 보이게 하는 기능임으로 어두운 부분이 많으면 제대

로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. 화면에 밝은 부분이 많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.

인물 촬영 시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을 원한다면 흐린 날 모드로 촬영해 붉은 기운을 만․
들어 준다 낙엽 촬영 시 분위기를 살리려면 대신 구름이나 형광등 모드로 설정하면. Auto

더 붉은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야경 촬영 때는 인공조명이 많기 때문에 형광등 모드.

나 백열 모드로 지정하고 야경 촬영이나 일몰 촬영 시 태양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색

온도를 미리 지정해 두는 게 좋다.

광원을 이해하면 할수록 원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.→


